
원희룡 장관,“안전 최우선, 국민 불안 없는 재난 대비”강조

 - 3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에서 실전적 훈련 강화 당부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일(목)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

에서 ｢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｣를 주관하였다.

 ㅇ 안전한국훈련은 지진, 화재 등으로 인한 지하철, 도로터널 내 대형

사고 등에 대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

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

훈련계획을 점검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“도로, 항공, 철도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

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”면서,

 ㅇ “규정이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지, 아니면 다른 이유가

있는지 전반적인 점검․확인 등 대비체계를 강화할 것“을 강조하였다.

□ 또한, “각 실·국장, 기관장은 이번 안전 훈련을 통해 재난·안전관리에 

대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

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안전한국 훈련기간(11.14～11.25) 중 공동구 사고, 지하철 

대형사고, 항공운송마비, 항행안전시설장애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

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,

 ㅇ 소속 , 산하․민자기관도 도로터널 사고 ,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,

고속철도 대형사고, 항공기 사고 등 총 35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

실시할 예정이다.

2022. 11. 3.
국토교통부 대변인


